
삼성전기, 온실가스 1만4000톤 감축
2012년 저탄소 경영에 28억원 투자 … 배출증가율은 연평균 15.5%

삼성전기(대표 최치준)가 2012년 28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1만4000톤을 감축했다.

삼성전기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88만3723톤으로 3년간 연평균 15.5% 증가했으나 연평균 매출증가율

인 18.3%보다는 낮았다고 밝혔다.

삼성전기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영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탄소관리시스템, 저탄소제품 개발, 대내외 커뮤

니케이션 및 그린비즈니스 등을 4대 축으로 하는 <탄소경영전략>을 실천하고 있다.

또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30% 저감하는 <COOLSEMCO 1530>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

다.

협력기업들과의 저탄소경영체계 구축에도 힘써 39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<협력회사 저탄소경영체제 구축>

국책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년간 수행해 협력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, 생산제품 탄소배출

량 산정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삼성전기 관계자는 “탄소경영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저탄소경영체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생산제품의 친환경

성 개선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등 녹색경영 대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”이라고 강조

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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